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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담 및 관용어 속에는 이를 사용하는 언중들의 사회, 문화, 역사, 철학, 윤리, 정서,

심지어 민족성까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언어 - 사회 - 문화적 요소가 함축되어 있음은

두말 할 나위도 없겠다.  또한 외국어 학습 시, 그 외국어로 된 속담 및 관용어는 낱말의

사전적인 의미만으로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데다가 사용빈도가 높은 관계로,

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외국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언어 자료인

속담 및 관용어에 대한 학습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하겠다.

한편, 인간의 신체는 시공간을 막론하고, 표현하고 표현되는 일종의 담화의 대상으로

간주해 볼 수 있겠다. 특히 속담이나 관용어와 같은 담화의 유형에서는 모든 언어에서 그

사용이 빈번함을 볼 수 있다. 한국어의 경우도 그 예외는 아닐것이다. 인간의 신체부위의

상징을 이용하여 코드화 된 이 담화들은 은유적으로 표현되는 것이기에 그 상징의 의미를

이해한다면 그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.

이에 본 발표에서 초급과정에서 학습되는 신체부위 어휘들을 이용한 (예를 들면, 발,

손, 팔, 등) 한국어 사용자의 인식과 관련된 언어 외적인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는 속담 및

관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.

1. 가치체계를 바탕으로한 공동체적인 혹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: 속담이나 관용어를 통해

해당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체계를 엿볼수 있다. 그러므로 이를 다시,

1) 공동체 연대를 나타내는 속담 및 관용어  2) 대인/사회관계에서의 서열과 관련된 속담 및

관용어  3) 체면에 관련된 속담 및 관용어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.

2. 개인차원에서는 : 1)개인의 이익 또는 이득을 의미하는 속담 및 관용어  2) 태도 혹은

인성에 관한 속담 및 관용어 3) 스스로를 욕보이는 것과 관련된 속담 및 관용어 4) 말조심에

관한 속담 및 관용어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.

또한 이처럼 한국어의 속담 및 관용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의

교육 및 학습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기에, 본인의 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

선생님들과 함께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와 이에 대한 대화의 장을 열어 보고자 한다.


